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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배구연맹 “김연경은 10억분의 1” 극찬

국제배구연맹(FIVB)이 4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김

연경의 독사진과 함께“우리는 말하고 또 말했다. 한

국의 김연경은 10억명 중 1명”이라고 적었다. 국제배

구연맹은 앞서 조별 예선 4차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자 김연경을 향해“올림픽에 한 번 더 나오면 안 되

냐?”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

기 후에는“김연경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

■ 쿠바 레슬러, 올림픽 4연패 쾌거

미하인 로페스(39·쿠바)가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슈퍼헤비급에서 올림픽 4연패를 달성했다. 로페스는 

2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열린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급 결승에서 이아코비 카

자이야(조지아)를 5-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 베이징 대회부터 4회 연속 금메달을 딴 

최초의 레슬링 선수가 됐다.

■ 매클로플린, 51초46 세계신기록으로 여자 400미

터 허들 우승

시드니 매클로플린(22·미국)이 400미터 허들 결선

에서 51초46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매클로플린은 4일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에

서 열린 육상 여자 400미터 허들 결선에서 유력 우

승 후보자인 달릴라 무함마드(31·미국)를 0.12초 차

이로 따돌리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매클로

플린은 2016 리우 대회에서 16위를 해 결선에도 출

전하지 못했다. 

■ 美IOC, ‘시상식서 정치적 표현’ 손더스 징계 거부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는 이번 올림픽 첫‘시상

식 정치적 표현’당사자인 미국 여자 포환던지기 은

메달리스트 레이븐 손더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

흑인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손더스는 지난 1일 메달 

시상대에 올라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X자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였

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ㆍ종교적ㆍ인종적 선

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에 위반될 수도 있

는 행동이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USOC가 손더스에

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USOC는 혐

오 표출이 아닌 표현의 자유라며“(손더스를) 처벌하

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상품성 입증한 허들 샛별 매클로플린

허들 샛별 시드니 매클로플린(22·미국)이‘역대급 

레이스’끝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매클로플린은 4일 

열린 대회 여자 400m 허들 결선에서 51초 46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매클

로플린은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와 역대 20세 이

하 육상 선수 중 최고 금액에 후원 계약을 체결한 라

이징 스타다.

■ 금·은·동메달, 10대가 싹쓸이

지난 4일 도쿄 아리아케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스

케이트보드 여자 파크 메달리스트들의 나이가 화

제다. 

이 경기의 금메달은 만19세인 요소즈미 사쿠라(일

본)가 목에 걸었다. 

은메달은 2008년 8월26일생으로 올해 만12세인 

히라키 고코나(일본)가, 동메달은 2008년 7월7일생

으로 히라키 고토나보다 생일이 한 달 남짓 빠르지

만 생일이 지나 13세인 브라운(영국)이 차지했다.

올림픽 스케이트보드는 출전 연령에 제한이 없다. 

종목을 불문하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최연소 선수는 

시리아 여자 탁구 핸드 자자(12)다. 

역대 최연소 올림픽 출전 선수는 지난 1992바르셀

로나올림픽 당시 조정에 출전한 카를로스 프론트(스

페인·당시 11세)다.

■ 올림픽 메달 깨문 무개념 시장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시 시장이 2020도쿄

올림픽 소프트볼 대표 고토 미우가 수상한 금메달을 

깨무는 돌발행동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가와무라 시장은 지난 4일 고토를 만난 자리에서 

고토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했다. 고토는 화답의 의

미로 금메달을 시장의 목에 걸어줬다. 그러자 가와무

라 시장은“무겁다”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마스크

를 벗고 금메달을 깨무는 돌발행동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방역) 의식이 낮

다”,“금메달을 새것을 바꿔줘라”,“정말 불쾌하다. 

다른 사람의 보물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나”등 가

와무라 시장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대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에서 메달을 스스로 목에 

걸도록 하고, 메달을 깨무는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올림픽에 한 번만 더 출전해 줘!”… 도쿄올림픽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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